
2022 학생회실 설치 보고서

기관명 임피중학교

 목적

  ❍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의사소통의 장 마련
  ❍ 학생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환경 마련
  ❍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교 민주주의 실현

 방향

❍ 학교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고 활동하기 쉬운 공간의 조성
  ❍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취합을 위한 오픈된 소통공간 마련
  ❍ 학생들의 대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생자치 문화 활성화 

 기대효과

  ❍ 학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참여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자치 활동 보장
  ❍ 자치능력 및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함양



 학생회실 설치 전후 사진

학생회실 설치 전

학생회실 설치 후



학생회실 설치 후기

학생회 회장 3학년 오재형

  학생회장이되고 학생회실을 갔을 때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대충은 알고는 있었
지만 이렇게 관리가 안되고 있었을 줄 몰랐습니다. 학생회실이 있긴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회의나 학생회의 일은 특별실(학생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회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는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학생회실을 새로 만든다는 소식을 
나에게 들려주셨을 때 정말 놀라웠고 좋았습니다. 더구나 선생님께서 ‘학생회실이
니까 학생회장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서 의견을 내주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다.’라고 하실 때 너무 기뻤습니다. 학생회 공간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어 학
생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완공된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들께 몇 번이고 
언제 다 만들어지냐고 물어봤습니다. 조금씩 내가 말했던 의견들과 선생님과 함께 
고민한 회의공간이며, 회의할 수 있는 탁자와 의자들이 놓여지고, 파스텔 색상이 
가져다주는 편안한 분위기와 그에 알맞은 은은한 조명까지… 학생회실이 아주 편
안하고 웅장해졌다. 조명을 통해 앞에서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때 다른 사
람들이 집중하며 경청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마음에 들었고 학생회 일이 없을 
때에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편안하게 방문하여 책을 읽고 여가 시
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
한 공간을 만들려고 의견을 모으고 애써주신 선생님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이 학생회실이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 중 하나로 자리 매겨질 것이고, 이 공간
에서 얻어진 학생의 의견이 학교에 수용되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기초가 
되리라는 것을 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회실을 짓느라고 고생하신 
건축가분들, 선생님, 그 외 예산을 지원해주신 분들까지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학생회실이 임피중학교 뿐만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많이 생
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피중학교 학생에게 좋은 학생회실을 만들어 주셔서 감
사드립니다.



학생회 부회장 3학년 박지유

  우리 학교에 있던 다목적실(구 강당)을 새롭게 학생회실로 바꾼다는 소식에 너무 기대
되고 기뻤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다목적실이 학생회실로 바뀐다면 ‘뭐 얼마나 바뀔 수 있
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막상 완성된 학생회실을 보니 너무 좋아 보이고 이 
공간에서 학생회의를 할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학생회실에 들어갈 
때 간접조명으로 인한 은은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반겨주며, 입구에 만들어진 카페 분위
기의 공간이 조성되어 친구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생회의 일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
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안쪽으로 들어가보면 계단식으로 
생긴 학생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회의를 하면 딱딱한 분위기의 회의가 아닌 편
안하고 화목한 분위기의 회의가 진행될 것 같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소회의실이 
별도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 집행부가 내실있는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회
실이 우리 학교의 특별한 공간으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간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고, 멋진 학생회실 공간을 조성해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학생회 부회장 2학년 박원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뛰어놀던 다목적실이었지만 그 공간이 학생회실이 된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학생회실을 만들기 위해 선생님들과 학생회장 형이 
이야기를 나누고 방학 중에도 학교에서 회의를 한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늦게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완성이 되어 가는 모습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하게 
우리들의 취향에 맞게 입구가 꾸며져 있어서 얼른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회실 공사가 마무리 되고 학생회실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천정의 
조명이었습니다. 별도 조명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 회의할 때 회의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공간에서 회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친구들과 편하게 앉아
서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학생회실에서 친구
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모습, 친구들과 추억을 쌓아가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상상하게 됩
니다. 감사합니다.


